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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화학중대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12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면  특별  취재

부산국제영화제

7면  영어교육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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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초현

동료 미군들에 대한 카투사 제도의 정확

한 소개를 통해 업무수행 중에 생길 수 있

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시키고자하

는 목적으로 미군들에게 카투사 제도를 소

개할 교관을 선발하는 '2001 카투사 프로

그램 우수 교관 선발대회'가 지난 10월 31

일 용산 지역대 통합 정훈 시간에 용산

Balboni 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용산지역대 8개 부대를 각각 대표

해서 참가한 카투사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카투사 제도를 미군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좋을지에 대해 발표했다. 참가번

호 1번으로 나온 8군 본사 조재환 일병은

미군들의 카투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재고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뒤를 이

어 발표한 8인행사 남지환 상병은 카투사

제도의 기원에서 600-2 규정 소개 등을 영

어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1통신여단을

대표해 나온 한민욱 상병은 의무복무와 직

업군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진급, 월급의

상이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으며 8헌병여

단 권용훈 상병은 특히 지휘관급 미군들에

대한 카투사 제도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역

설했다. 다음으로 발표한 17항공 여단 김다

AREA II 카투사 프로그램 소개
슬 일병은 카투사들 스스로가 적극적으

로 자신에 대해 미군들에게 알리는 태도

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18의무사의 이승

훈 일병은 카투사 프로그램 교육 전반적

사항에 대해 보고형식의 발표를 했다. 498

지원대대 남윤환 일병은 카투사 프로그

램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주기를 당부했으

며 마지막으로 참여한 501 정보여단 김

현식 일병은 미군들의 카투사에 대한 인

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참가자들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

회와 관계없이 지난 1년간 카투사 프로그

램 교관으로 활약한 34지원단 김항선 병

장이 한 해 동안 활동하면서 그간 느낀 점

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심사 결과 498지원대대의 남윤환 일

병이 1등을 차지했으며 18의무사 이승훈

일병, 17항공여단 김다슬 일병이 그 뒤를

이었다. 1등을 차지한 498지원대대의 남

윤환 일병은 앞으로 1년간 용산 지역대

카투사 프로그램 교관으로 활약하게 된

다.

임철우 일병, 투병중인 아버지에게 장기 기증

지난 9월 10일 서울 중앙 병원에서는 아

버지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간이식 수술

을 받은 카투사가 있어 관심을 모았다. 17

항공여단 52연대 2항공대대 본부중대 mo-

tor pool 소속의 임철우 일병은 제칠일 안식

일 예수 재림 교회의 목사인 아버지의 영향

을 받아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러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간경화 중기의 아

버지를 위한 12시간의 간이식 수술을 무사

히 마칠 수 있었다. 수술 이후 3달 가까이

지난 현재 임철우 일병의 아버지는 퇴원한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임철우 일병도

외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못 느낄 정도로 건

강을 되찾아 가고 있다.

간이식은 여러 가지 질환으로 간장기능

이 저하되어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이

것이 되돌아 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시행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이 합병 할때 많

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증

시기와 수헤자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정

확히 일치하기가 어려워 힘들다. 일단 간기

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불가역이라고

판정되면 간단한 몇 가지 검사와 함께 복부

초음파 등으로 간의 상태와 주위 혈관들을

관찰하고 정신과, 치과, 감염내과의 검진을

거쳐 수혜자의 명단에 오르게 된다. 물론

간기능이 떨어진 환자 모두가 수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술 후 면역 억제

제를 써야하므로 신체, 간 또는 다른 장기

의 감염이 있을 때는 치명적이다. 또는 복

수가 많이 차있고 여기에 염증이 생길 때

도 마찬가지이다.

임철우 일병의 아버지는 15년 이상 B

형 간염으로 투병하던 중 99년 10월 간경

화로 악화되었다. 이에 군 복무 중이던 임

2면에서 계속...

상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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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프로그램 우수 교관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차

지한 498 지원대대 일병 남윤환

카투사 신문 김태완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하여 부산 남포동에 위치한 PIFF 광장을 찾은 두 여학생이

영화인들의 핸즈프린팅에 손을 대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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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kimtaew@usfk.korea.army.mil

철우 일병이 자신의 간에서 70% 가량을 아

버지에게 이식하는 간이식 수술을 결심했

고, 부대원들의 격려와 교회 신도들의 정신

적, 물질적 도움 속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

다. 간이식 수술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

람의 고통이 더욱 크다고 한다. 현역 군인

으로써 건강한 몸을 가진데다 아버지와 혈

액형도 같아 혼쾌히 수술을 결심했던 임철

우 일병 역시 이식 수술의 큰 고통을 받았

으나 '아버지께서 저에 관한 이야기나 수술

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안쓰러워하시

는 모습을 뵙고 빨리 회복하고 열심히 생활

해서 아버지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버

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건강보다는 아버지를 위한 걱정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 들어 왔을 때 종교심이 강하다는

걸 느꼈고, 평소에 볼 때면 조금의 시간이

라도 계획을 세워 쓰며 열심히 생활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간이식 수술 이

후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임철우 일병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

니까 건강 잘 지켜서 생활 잘 하고 종교 생

활도 열심히 잘 하길 바랍니다'라고 2항공

대대 본부중대의 선임병장인 변길성 병장

은 말한다. 현재 임철우 일병은 의가 재대

이후 집에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장기  기증 카투사

1면에서 계속...

미 2사단 공중강습 교육 훈련

128명의 2사단 병사들이 11월 12일

Hovey Gym.에서 수료식을 가지며 Cp.

Hovey에서의 2사단 air-assault 과정을 수

료했다.

10일 동안 이루어진 이번 교육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교육에 참가했던 231명의

병사들 중 57명을 탈락시킨 장애물 과정에

서 시작되었다고 1/503 Inf. C중대의 교관

인 SST. Joseph Edwards는 말한다. 이 교

육 과정은 크게 공중강습과 공중 낙하, 레

펠 타기의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행군

이나 필기 시험 등도 과정의 일부이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짐이나 장비를

검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적절한 순

서로 장비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내 기술적인 능력을 키

워주었다고 할 수 있다'고 1/503 Inf.의 XO

이자 Student Class leader인 Craig Jones

소령이 말했다. '교관들이 졸업하는데 필요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교육 과

정에서 듣게 되는 사항들에 대해 주의를 기

울여야 합니다'라고 Jones는 이 과정에 참

여하고 싶어하는 병사들에게 충고한다. 한

편 Cpl. Frank Bru는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첫 번째 과정이 가장 힘든 것이었고, 헬리

콥터 레펠이 가장 재미있는 과정

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이 과정은 2사단에

서 이뤄지고, 수료자는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의 배지를

받게 된다. 교관들의 일부는 미 본

토 Fort Campbell에서의 교육 경

험도 있는 우수한 교관들이다.

'Campbell과 이곳의 유일한 차이

점은 Campbell은 독자적으로 운

영되는 곳이고 따라서 장비면에 있

어서 문제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

니다'라고 Edwards는 말한다. 한

국에서의 이 교육 과정은 참여하

는 부대들에서 차량 등의 장비를

지원 받아서 이루어진다.

Air-assault 과정은 1974년에

Kentucky주의 Fort Campbell에서

시작되었다. 배지를 달게 됨으로

써 과정을 수료하게 되고, 현재도

Fort Campbell에서 교육이 이뤄

지고 있다. New York의 Fort Drum

이나 Hawaii의 Schofield Barracks에서도 같

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과정의  Distinguished Honor Gradu-

ate은 1/506 Inf C중대의 Pfc. Benjamin

Blackburn이 차지했다. 또 Honor graduate

로는 Sgt. Andrew Maneck가 선정되었다.

Road March Champion으로는 Spc. Brad-

ley Shaw가 선정되었다.

Foal Eagle, RSO&I

연계 예정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내년 봄에 연합전

선시증원 연습(RSO&I)과 독수리 연습

(FOAL EAGLE)을 연계하여 'RSO&I/FE ㄴ

2002'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연합증시증원 연습과 독수리 연습의 연

계는 한미 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연합

사 목표달성을 더욱 보장하게 된다. 연합전

시증원 연습은 통상 봄에, 독수리 연습은

가을에 실시되었다. 군 지휘부는 이 두 연

습을 연계함으로써, 한미 연합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습성과를 극대화할 것

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연합전시증원 연습은 지휘

소훈련이며, 독수리 연습은 야전기동훈련

이다. 연습 연계 실시의 장점은 지휘소 훈

련을 야전기동훈련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보다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새로운 연습은 내년 봄에 실시할 예정ㄴ

이며, 매년 1-2주간 연례적으로 실시할 계

획이다.

Spc. Eric Foltz

KORUS Reporter

이병 이만석

주한미군 공보실 제공

카투사 신문 이만석임철우 일병

KORUS FoltzCamp Nimble에서 라펠링 시험을 보고 있는 503보병대대 소속의 병사들.



3

카투사들의 한마디

n군상식

칼라쉬니코브  자동소총

군  관  련   소  식

나의 이상형은...

이상형을 말하자면 글쎄...키작고 귀여

운 여자! 별로 키가 크지 않다보니 자연스

럽게 이상형은 키작은 사람을 찾게 되더군

요. 그리고 귀여운 여자. 여동생이 없다보

니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귀여운 여자면 좋겠

습니다. 손예진!! 완벽하게 이상형의 여자

이지요. 언젠가 동성동본의 벽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기필코...

아직 많은 여자를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

지 뚜렷한 이상형의 기준이 있기보다는 첨

봤을 때의 인상과 느낌을 더 중시하는 편이

지만 굳이 이상형의 기준을 뽑는다면 키 같

은 것은 별로 상관없지만 마른 여자보다는

어느정도 통통하고 애교가 있는 그런 여자

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격은 자신감에

차있으면서 똑독한 여자가 좋습니다. 거기

에 유머 감각까지 있다면 금상 첨화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성을 볼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봅니다. 굳이 이상형이라면 귀엽고

착한 성격에 마른 여자라고 할 수 있죠. 키

는 162정도. 저랑 성격이 잘 맞는 쾌활한

성격의 이성이면 금상첨화겠죠. 연예인 중

에서 보자면 박시은. 그럼 이만 안녕히 계

세요.

저는 여자면 다 좋습니다! 농담이고...

이상형은 느낌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야 해

요. 눈웃음을 친다면 금상첨화! 그냥 편하

게만 해주면 바랄 것이 없네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 신경만 안 써주면 됩

니다. 연예인? 음... 키 작은 김하늘. 하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61화학중대 2소대

병장 손영진

61화학중대 본부소대

이병 조영중

61화학중대 3소대 1분대

일병 이민기

61화학중대 본부소대

병장 황순욱

AK와 AKM소총들은 세계적으로 테러리

스트들, 게릴라, 반군 등에 의하여 흔히 애

용되는 총기들이다. 구 소련, 중국, 북한,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구 동독, 옛 유

고연방 등, 구 공산 진영 국가들에게 의하

여 다량 생산된 총기로서 지난 50여 년간

총 4천만 정이 넘게 생산되었다.

AK는 약 1944-5년경에 Milkhail

Kalashnikov에 의하여 처음 설계되었다. 당

시 구 소련은 독일의 세계 최초 MP.44 돌격

소총에 자극을 받아 'Avtomat(러시아어: 자

동소총)'의 필요성을 깨달아 가는 시점이

였다. 그래서 등장 것이 바로 Avtomav

Kalashnikov와 Simonov였다. 결론적으로는

AK가 채택되었으나 곧 생산에 들어간 것은

바로 Simonov또는 SKS였다. 그 이유는 당

시 아직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기 때

문이고 구 소련은 우선 생산이 수월한 SKS

를 우선적으로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

만 전쟁이 곧 종전되어 SKS가 소련군을 무

장시킨 기간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하지

만 이 총은 훗날 중국과 구 유고연방에서

제작된 총기들의 바탕이 되었다.

AK는 1947년 처음 등장하였다. 외관과

구조에서 AK는 확실히 독일군의 MP.44을

많이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

지만 당시 소련의 기술수준으로는 독일의

섬세한 금속가공기법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

문에 보다 단순하고 투박하게 생산되었다.

AK는 서방의 동급 자동소총들보다 분해

조립이 매우 손쉽고 PMCS가 간단하다.

1959년에 등장한 AKM은 AK생산으로부터

축적된 노하우에 새로운 기법을 가미하여

개량한 소총이다. AKM은 보다 가볍고, AK

소총의 자동사격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량

된 총기이다.

1974년에 등장한 AK-74는 월남전에서

노획한 미군의 5.56mm M193탄약을 참조

하여 개발한 소련군의 5.45mm 신형 탄약

을 채용한 AK소총이다. 이는 기존 AK와

AKM보다 경량화되고 보다 명중률이 높아

졌다.

참고로 언론에 탈레반의 '오사마 빈 라

덴'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총은 바로 AK-

74의 개량형인 AKS-74U 모델이다.

일반적인 AK소총(AK-47)은 7.62 X

39mm M43탄을 장전하며 총 길이는

869mm, 30발 장전 탄창 장착한 상태에서

총 무게는 5.12kg가 된다. 탄속은 710mps

이며 완전자동상태에서 분당 800발을 발사

할 수 있다. 최대유효 사거리는 350m부터

400m이다.

AKM소총은 1959년에 첫 등장하였다.

AKM소총은 기존 AK소총보다 단순하고 가

볍게 제작되었다. 길이는 기존 AK와 같으

며 같은 총신

을 사용한다.

AKM(탄창 제

외 4.05kg)은 프레스 용접공법으로 제작되

어 기존 AK(탄창 제외 4.30kg)보다 가볍

다. AKM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버퍼의

추가로 발사속도를 분당 650발로 낮추었

다. 그리고 총 개머리와 손잡이를 원목에서

플래스틱과 합판소재로 대체하였다. 또 총

구에 compressor를 달아 AK소총 특성상

자동사격 반동으로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을 보완했다. 추가적으로 AK후기 생산 종

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총검을 표준화했

다.

AK-74 또는 74년식 AK는 기존 AK들과

는 달리 5.45 X 39mm탄을 채용하고 총신

길이는 400mm, 전체 길이는 928mm, 무

게는 AKM과 비슷하지만 기존과 다른 경량

의 소구경 탄을 채용하여 별도의 탄창(플라

스틱 소재)을 장착한 총 무게는 AKM보다

가볍다. 심지어는 40발들이 플라스틱이

RPK-74경기관총이랑 호환되어 사용되는 것

이 목격되었다. 우리로 따지자면 M-16 소

총탄창이 M249 SAW에도 장착할 수 있는

것과 비유될 수 있다(아마도 미군의 아이디

어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 서방

진영 총기 전문

가 들 은

A v t o m a v

Kalashnikov계

열의 소총들을

투박하고 단순

한 구식의 총

기로 저 성능

탄약을 사용한

다고 혹평하고 있다.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

으로서 볼 때에는 이 혹평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AK-47계열 소총

들이 사용하는 7.62 X 39mm M43 소총탄

은 튀어 오르는 특성의 탄도와 급격하게 감

소하는 탄속으로 인하여 정확한 명중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AK소총은 단순하

고 튼튼하며 고장이 매우 적다. 실전에서

AK의 성능은 아주 훌륭했다. 시베리아의

혹한에서부터 중동의 사막까지 AK가 활약

한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습기, 먼지와 혹

한에도 강한 AK는 동급으로 분류되는 서방

의 M-16(초기형)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월남전에서 M-16이 겪은 초기 어려움(과

월호 M-16 기사 참조)을 다시 생각해보면

AK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 화기인지 알 수

있다. 특히 월남전에서는 AK사용자들 다수

는 기초군사교육조차 부실한 농민반군(Viet

Cong)들이었으니, 과연 그들이 PMCS를 제

대로 했을지 의문이다.

병장 김찬희

제공사진

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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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에서 이제 막 자대배치 받은 신병

을 픽업하러 가는 때가 기자가 근무하는 곳

보다 5시간이나 차이가 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건네자 "이곳은 부산입니다"라

고 대답하는 61화학중대의 황순욱 선임병

장. 바다와 롯데 자이언츠, 또 매년 이맘때

면 영화가 떠오르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 부

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카투사들의 모습은

어떨지. 기자가 근무하는 곳과 가장 먼 곳

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갈 기회가 생기지

않아 더욱 궁금해진다. 지난 부산 출장 중

Camp Hialeah에서 취재한 두 부대 중 이번

호에서는 먼저 전시 부산을 포함한 남부 지

역의 전투지원과 화생방 지원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61화학중대를 소개한다.

61화학중대만큼 카투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대도 드물다. 그도 그럴 것이

61화학중대는 애초부터 카투사를 중심으

로 창설된 곳이기 때문이다. 부대 내 카투

사의 역할에 대해 McDonald Jacob 중대 선

임상사는 "카투사의 임무수행에 대한 기여

도는 굉장히 높다. 우리 중대는 매우 독특

해서 소대의 60퍼센트 이상이 카투사로 이

루어져있는데 이는 특히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이들의 존재가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61화학중대는 연막제조부대로 영국

Bristol에서 1944년 창설된 4화학대대에

서부터 시작한다. 그 후 1950년 UN 사령부

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

으며 1988 년 23 화학대대로 재창설된다.

1997년 23화학대대가 재조직되면서 그 휘

하에 61화학중대가 창설되고 그 뒤 1998

년 현재의 위치인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었

다.

이들의 평시 임무는 제독 임무 준비 및

제독 차량 장비 정비·유지이며 전시에 돌

입하게 될 경우 전투지원 사령부에 제독임

무 지원과 UN 사령부와 연합사에 NBC 제

독임무를 지원하게 된다.

중대는 정비, Operation, Supply 분대로

이루어진 본부소대와 4개의 제독 소대로

이루어져 있다. 각 소대는 카투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군은 Platoon Sergeant

과 Squad Leader 등을 포함해 5명 정도 된

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대원 90명 중 카투

사가 59명으로 과반수를 훨씬 넘긴다.

이들의 대부분은 54B 즉, 제독병을 주

특기로 하고 있어 KTA를 수료하고 61화

학중대에 배치 받기 전 왜관에 위치한 캠프

캐롤에서 'Decontamination Training

Academy'라고 하는 후반기 교육을 7주에

걸쳐 받는다. 이는 61 화학중대만이 아닌

대대에 배속되는 모든 제독병들이 받는 교

육으로 1년에 열 번 정도의 클래스가 있으

며 주로 KSC 근무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 1주차에는 NBC 제독 장치와 탐지 장

치의 식별 등에 대해 배우고 2주차에는 제

독 장치의 원리와 작동을 숙지하며 3주차

에는 펌프 돌리기 등 장비사용 실습을 하며

4주차에는 제독임무, 장비조작 능력 숙달

등을 각종 행정 테스트를 통해 숙지해 간

다. 5주차에는 통신교육을 받는데 이 때는

OE-254라는 안테나를 세우는 방법 등을

배운다. 6주에서 7주차에는 제독병의 부

차적 특기인 운전을 배우는데 이 덕분에 운

전 면허 없이 군에 오게 되더라도 이러한

추가교육을 통해 2500마일 이상을 운전한

사람에 한하여 제대할 때 1종 보통 운전 면

허증을 발급해준다. 이 7주간의 후반기 교

61화학중대

카투사 신문 박준영

제공사진

  1. 제독을 끝낸 차량을 세척하는

     61화학중대원들

  2. M12A1제독기를 이용해 정비하고

     있는 Brian Alexander  병장과

     김기홍 상병

  3. OE-254 휴대용 안테나를 이용해

      PMCS하는 Brenda Greer 하사와

      병장 손영진

  4. M12A1제독기를 이용해 정비하고 있

      는 신용환 상병, Brian Alexander

      병장, 김기홍 상병

   5. 제독을 위한 펌프를 차에 싣고

       있는 모습

   6. 고장난 M12A1을 정비하는 SSG.

       Daylor 와  병장 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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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마치면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고 각 자

대에 배치된다.

취재를 하기 한 달 전 이들은 ARTET 훈

련을 했는데 이는 1년 마다 대대 평가 훈련

을 받기 위해 실전과 같은 상황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왜관 혹은 낙동강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전쟁이 터졌을

경우 신경작용제나 수포작용제 등의 경우

가 나타났을 때 약품 혹은 뜨거운 물을 뿌

리는 제독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1화학중대 부대원들은 평시 많은 수

의 장비들을 관리 유지하는데 이들이 보유

하고 있는 장비에는 LMTV와 HUMMV를 비

롯 제독차와 물차로 혼용되는 M923 및

M925 트럭, M923A1과 M923A2 또  M12A1

이라는 제독대가 있다. 이 중 LMTV는 오

염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중성

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STB(Super Tropical

Bleach)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HUMMV

는 리더격 소대원들이 제독을 하기 전에 그

장소가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M9 Paper와

같은 제독 스티커를 이용해 확인한 후 차를

동그란 모양으로 집합장소를 만드는 AA

(Assembly Area)를 하는 데 이용된다.

또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비 중 하나

가 65GPM(Gallon Per Minute)과

125GPM 펌프인데 이는 산에 올라갔을

때 물을 구할 장소가 없을 경우 호수 같

은 곳에서 수동적으로 끌어 물을 다시

실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이용한다.

이 외에도 M12라는 제독기를 트럭에 싣

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비를 해놓게 되는

데 이 M12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물

을 데워야 하고 거기에 STB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장비 역시 구비

하고 있다.

이 모든 제독 장비는 월요일 PMCS

를 통해 점검하는데 이 때는 특히 5톤

차량에 있는 제독기, 물탱크, LMTV, 휴

대용 펌프 등을 정비한다. 또한 목요일

Sergeant's Time 에는 이 장비들을 이

용해 부산의 PSF라는 서플라이 포인트

에서 모의 상황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독

시뮬레이션 연습을 실시한다. 이러한 모

든 제독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카투사

가 맡아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황순욱

선임병장은 23화학 대대 산하 4개의 중대

중 61화학 중대가 최고로서 손색없음을 자

부한다.

이곳 부대원들의 평균 PT점수는 240점

정도로 마스터는 둘이 있으며 금요일날에

는 Hialeah부대 위쪽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까지 4마일 정도 되는 언덕길을 뛴다.

미군과 카투사의 관계는 꽤 좋다고 할

수 있어 Jacob 선임상사는 "가끔 의사소통

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

만 관계는 괜찮다. 카투사와 미군과의 원만

한 관계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관계를 더

욱 확장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라고 했으며 Brendㅁ Greer 하사는

"2소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분대 카투사

들이 특히 훌륭하다. 매주 한글교육을 받는

데 이를 통해 카투사들을 더 이해할 수 있

고 그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글 교육

을 통한 우호증진을 피력했으며 이에 대해

한글교육을 맡고 있는 함슬기 병장은 "매

주 30명 정도의 미군이 참여한다. 출석율

은 매우 좋은 편이다. 수업분위기가 산만한

경향이 있지만 관심있는 미군은 매우 열심

히 참여한다. 문법보다는 한국생활에서 불

편함 없게 유용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가르

친다. 수요일 3시부터 4시까지 실시한다.

12월 5일 용산에 있을 웅변대회를 위해 수

제자를 한 명 택해 입상까지도 노려볼 생각

이다"라고 했다. 그밖에 Jeremy Benson

이병은 "카투사는 자신의 일에 매우 열심

이며 임무에 헌신적으로 임한다. 그들은 의

무 군복무를

해야하는 것임

에도 매우 동

기유발적이

다. 가끔 같이

외출을 하면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해

가르쳐준다"

고 하며 동료

카투사들과의

우애를 과시

했다.

대부분 부

대원들의 집이

서울인 관계

로 집에 대한

향수를 짙게 느낀다. 20%만 패스가 허용

되는데 모든 사람이  서울 등으로의 패스를

원하기 때문에 특히 카투사가 많아 민감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많이 나가면 8명 정도

나갈 수 있다. 개개인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패스가 발급된다. 이렇게 제한된 외출

외박 때문에 여가시간에는 대부분 부대 내

에서 공부를 많이 하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해운대, 달마지 고개 등에 가 경치를 즐긴

다고 한다.

선후임병과의 관계를 가끔은 엄격하지

만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

에 오히려 병사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

지는 것을 느낀다.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은 김인철 병장은 "워낙 카투사가 많

은 부대이기 때문에 재밌게 지낼 수 있

었던 것 같다. 미군들과도 힘든 임무 수

행 중에 전우애가 많이 쌓인 것 같다. 제

대하고 나서도 소대 모임이 있는데 거기

서 만나서 이곳에서 지냈던 추억을 나눌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황순욱 선임병장은 "일

단 카투사가 많기 때문에 애국심이 남들

보다 많이 있는 것 같다. 카투사들 간에

단결력이 좋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며

다른 어느 부대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일

을 하는 부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부대

의 자부심을 나타냈으며 후임병들에게

는 "어느 상황에 닥치더라도 이곳은 군

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인의 신분에 맞

게 행동만 하면 재미있는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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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국 제 영 화 제

고(故)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올해, '2001 시네마 오딧세이'라는 모토를

내건 '제 6회 부산 국제 영화제(PIFF)'가 지

난 11월 9일 막을 올렸다.

올 부산 영화제는 예년보다 한 달이나

늦어져 영화팬들의 애를 태웠다. 기대반 회

의반으로 첫 영화제를 개최한 것이 지난

1996년. 5년이 지난 지금 부산은 명실상부

한 영화의 도시가 되었으며 남포동 PIFF광

장이 이를 상징한다.

개막을 이틀 앞두고 1년 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부산 영화제의 총감독,

김동호 집행위원장에게서 이번 영화제에 대

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간 영화제를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모든 책

임을 맡아 그것을 6년 째 순항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95년도에 현재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

동하고 있는 영화과 교수들의 요청으로 집

행위원장을 맡아 96년 1회 영화제를 치뤘

다"고 영화제와의 첫 인연을 말한 김동호

위원장은 그 때와 지금의 영화제를 비교하

며 "해외영화제를 다녀보면 달라진 부산영

화제의 위상을 실감한다"고 했다. 처음 시

작할 당시만 해도 성공가능성에 대해 대부

분 회의적이었지만 1회 대회가 성공을 거

두고 2회 3회 4회 5회를 거치면서 실제로

르몽드, 버라이어티, 스크린인터네셔널 같

은 영화 전문 잡지와 신문들이 아시아권에

서는 도쿄와 홍콩 영화제를 제치고 정상에

올라갔다는 식의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또

한 세계 영화제 중에서 가장 젊고 활기있는

영화제라는 평을 받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

다.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 올해는 최

다 국가인 60개국에서 203편의 영화가 부

산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하지만 집행위원

장 입장에서는 커진 규모만큼 영화제 운영

비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부산시에서 지원받고 정부에서도 예산지원

을 받지만 반 이상은 기업협찬을 받아 운영

을 해야 되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기

업협찬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 역시 한

몫 했다. 또한 국제 영화제로서 뉴욕 테러

역시 영화제 준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

했다고 전했다. 하지

만 김 위원장은 "금년

같은 경우 많이 발전

이 되니 세계적으로

2대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칸과 베를린, 도

쿄 영화제의 집행위

원장을 포함해서 40

명 정도의 국제영화

제 집행위원장들이

부산을 찾는다"며 전

세계 중요영화제 집

행위원장이 몰리는 경우는 칸과 베를린을

제외하면 부산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

다. 그만큼 부산 영화제의 위상은 높아졌

다.

부산 국제 영화제는 작품상, 감독상 등

이 존재하지 않는 비경쟁 영화제이다. 반면

영화제 기간 중 제작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아시아 감독

들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는 '부산 프로모

션 플랜(PPP)'이라는 프로

젝트 마켓을 운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시

아의 신예 감독과 아시아

에서 제작된 영화를 발굴

하여 세계에 소개 진출시

킨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영화제의 주안점

을 설명한 김 위원장은 이

PPP를 통해 지난 3회 때

부터 영화제작기획을 받

아 추진할 때 국제경쟁력

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영화들을 20편 내외로 선

정해서 세계적 배급사와

프로덕션을 부산에 초청

하여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 PPP는 해외 각종 영화제로부터 그 성

과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

서 2위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중국 왕 샤오슈아이 감독의 '북경 자전거'

와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린 청셩의 '

베텔넛 뷰티', 작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이란

Jafar Panahi 감독의

'서클'이 바로 이

PPP를 통해 탄생된

영화들이다. 김 위

원장은 이 밖에 많

은 아시아의 중진

감독들이 PPP를 통

해 부산에서 제작

자금을 얻고 영화를

완성해서 세계영화

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는 바로 부산 영화제가 아시아

영상산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번 PPP에서는 데뷔를 준비하는 한국 감독

들의 기획을 발굴하고 선보이는 NDIF(New

Directors in Focus)도 마련되어 눈길을 끈

다.

제 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9일 배

창호 감독의 신작 '흑수선'을 개막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영화제에 선보

이는 60개국 총 203편 영화의 면면을 보면

칸 등을 제외한 비경쟁 영화제로서 세계 수

준으로 도약한 이 축제의 위상을 엿보게 한

다.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밀레니엄 맘보

',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붉은 다리 밑

의 미지근한 물'과 같은 세계적 거장의 신

작부터 신인감독들의 데뷔작까지 망라되어

소개된다.

"극장이 아닌 영화제를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영화를 우선 선정했다"는 영화제 측

의 설명처럼 쉽게 접할 수 없는 작가주의

영화를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만나볼 수 있

다. "좋은 영화와 관객이 영화제의 기본조

건"이라고 말한 김동호 위원장은 "부산 영

화제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영화들이 많

이 초청되어 있으니 부산 시민과 전국의 영

화팬, 카투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휴

가를 내어 부산에서 좋은 영화를 많이 봐주

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국제 영화

제는 11월 17일까지 계속된다.

미국 최고의 기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GE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런 GE가 있기까지는 누구보다도 잭

월치 회장의 공로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20년간의 경영을 통해 침몰하는

공룡 기업이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

어버린 사람, 잭 월치가 내놓은 자

신의 이야기이다. 수많은 승리의 시

간들과 좌절의 시간들, 그리고 이러

한 것들을 딛고 최고 경영자의 평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

다. 그의 경영 비결과 열정 그리고

성공의 열쇠를 엿볼 수 있는 책이

다.

맛있는 요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보기만해도 군침이 도는 요

리들이 소개되어 있는 사이트이다.

찌개나 반찬 등의 한국 음식 외에도

중국 요리, 서양 요리, 면 요리 등이

소개되어 있다. 또 샐러드 조리법 등

간편하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들도 소개되어 있다. 자신이 직

접 만든 요리를 먹는다는 것만으로

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이 정말로 군침도는 요리라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잭 월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

잭 월치/청림 출판사

요리야

http://www.yoriya.pe.kr
 상병 박준영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에 앞서 열린 전야제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영화제 개막작 "흑수선"의 배창호 감독 및 주연 안성기 정준호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개막작을 보기 위해 몇시간 째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제 관객들

카
투
사
 신
문
 박
준
영

카투사 신문 김태완

카투사 신문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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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ARTS

MOVIE

Eng l i sh  Common E r ro rs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17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세계를

판타지 세계로 이끈 해리포터 시리

즈가 영화화되었다. 영화 예고편이

인터넷에 오르자마자 서버가 마비

될 정도로 관심을 모은 이번 영화는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의 1편이다. 인

간 세계에서 구박받으며 살던 해리

가 해그리드라는 사냥터지기의 도

움으로 호그와트에 입성하면서 마

법 세상에서 모험을 펼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미 2편이 제작되고

있을 만큼 인기에 자신 있다는 워너

브라더스 영화사의 작품이다.

2. 시간이 흐른 뒤/T

3. Alone/문희준

4. You are my life/김민종

5. 그 해 여름/강타

6. 내안의 그녀/성시경

7. 화장을 고치고/WAX(왁스)

8. 휘파람/CB MASS

9. With Coffee/Brown Eyes

10. 잘가요 내사랑/조성모

11. 눈물/박화요비

12. Wild Eyes/신화

13. WOW/유승준

14. 미쳐/이정현

15. 천만에요/에즈원

■영어 고생시키기 2

저번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영작 후 함

께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하

면 저번 호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

고 전에 말씀 드린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

는 정해진 사회 내에서의 약속'이라는 말

을 명심하세요.

5.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 What is your rank at your company?

6. 빈둥빈둥 거리지 좀 말아! 알겠지?

: Don't go here and there! Do you

understand?

7. 이게 최신형이죠.

: This is the most modern.

8. (전화상으로)

남자 친구: 저, 죄송하지만. 수진이 집

에 있나요?

수진의 아빠: 나 수진이 애비 되는 사람

인데 자네 누군가 물어 봐도 되나?

Friend: Well, I'm sorry. But is there

Sujin at home?

Dad: I'm Sujin's father. Can I ask who

you are?

9. 아저씨, 죄송하지만, 머리 좀 숙여 주

실래요? 잘 안 보여요.

: Dear sir, I am sorry but will you put

your head down? I can't see.

●해설 및 바른 표현

5. 이 표현은 특히 일본인들이 자주 쓰

지요. 조직과 위계질소를 중요시해서인지

몰라도 일본인 비즈니스맨을 만나면 항상 "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를 ㄴ영어로 묻

습니다. 이 문장에 무슨 문제가 있지요?  그

렇죠, 'rank' 입니다. 'rank' 는 군대식 표현

으로 ' 계급' 또는 ' 서열' 이지요. 회사내

의 '직책'은 'position'이라고 하지요.

: What position do you hold at your

company?

6. 회사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한마디로 "월급은 받으면서 왜 일을 않느

냐"는 거죠. 이때는 'goof around' 표현을

쓰지요. 그리고 "Do you understand?"라는

표현은 ' 설명' ' 내용'의 이해 정도를 묻

는 표현이지요.

: Hey, stop goofing around. Okay?

7. 'modern'은 '사상' '개념' '기술'

이 최근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이 '최신형'

이라고 할 땐  'up-to-date'란 표현을 쓰세

요.

: This model is up-to-date.

8. 아주 전형적인 우리 나라의 전화 내

용입니다. 미국 아빠는 자기 딸을 찾는 전

화가 올 때  묻지 않고 얼른 바꿔줍니다. 왜

냐하면 '딸의 사생활'이니까요. 하지만 우

리 나라 아빠들은 대부분 물어보죠?

무엇보다도 '죄송하지만'을 'I'm sorry'

라고 한 것이 어색합니다. 도대체 뭘 잘못

했지요?  둘째로 "집에 있나요?"도 다분히

우리 식 표현입니다. 집에 전화 걸어놓고

집에 있냐고 물으면 웃기죠? 그리고 아빠

의 표현 "I'm Sujin's father"도 어색합니다.

전화상으론 "This is ∼"라고 해야죠. 그리

고 "Can I ask who you are?"은 전화식 표

현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마치 경찰이

용의자에게 묻는 투입니다.

Friend :  Can I talk to Sujin, please?

Dad   :  This is Sujin's father. Can I ask

who is calling, please?

9. 극장에서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이

문장도 아주 재미있게 어색하군요. 첫째로

'아저씨 죄송하지만'은 'Excuse me, sir'

가 되겠죠? 잘못도 안하고 왜 'I'm sorry'

합니까? 그리고  'head down'이라는 표현

은 ' 굴복하다' ' 항복하다' 라고 원어민들

은 해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I can't see"

는 "앞은 못 보시는 시력 장애자의 표현입

니다" '약간 움추리다'라는 의미로 duck

down이라는 표현을 꼭 익혀두세요.

: Excuse me sir, will you duck down a

little please?

  Because I can't see it.

■생활 속의 영어

 다음으로 문장 속에서 문법 연구도 하

고 상식도 늘려볼까요? 어색한 부분을 찾

아보세요.

Have you hear about 'vox pop'? It is a

abbreviation of the well known Latin maxim

"Vox populi vox Dei," means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e of God. Since

around 1964, it was an integral part of

media jargon, when Western reporters of

mass media field began recording

interviews and surveys with ordinary

members of public, usually in the street,

for news broadcasts and documentary

programs. Any public opinion sampled by

such methods may be knowing as 'vox

pop'.

1. Have you hear : have you heard

   현재완료이군요

2. It is a abbreviation : an abbreviation

   모음 앞엔 an이죠

3. means the voice of the people  :

meaning the voice of the people

   동사 means 는 현재분사형이 되어야

하지요

4. it was an integral : it has been an

integral

   앞의 since around 1964를 만족시켜

줄 현재완료가 필요합니다.

5. members of public : members of

the pubic

   그냥 public 이라면 형용사이지요?

6. be knowing as 'vox pop': be known

   현재분사 knowing엔 타동사의 개념

이 있으니까 knowing이 오면 뒤엔 바로 명

사가 와야하지요 (너무 따분한 문법적인 설

명인가요? )

●번역

  'vox pop'란 말 들어 보셨어요?  이 말

은 '민심이 즉 천심이다'라는 유명한 라틴

격언  "Vox populi vox Dei,"에서 왔지요.

약 1964년부터 거리의 살아 숨쉬는 소리

를 주워와 방송하기 시작한 서방의 기자들

로부터  방송계의 전문 용어로 굳어지게 되

었지요. 그런 기법을 기준으로 된 방송은

'vox pop'이라 불려집니다.

아래의 문장을 보시고 비교해보세요

Have you heard about 'vox pop'? It is

an abbreviation of the well known Latin

maxim  "Vox populi vox Dei," meaning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e of God.

Since around 1964, it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media jargon, when Western

reporters of mass media began recording

interviews and surveys with ordinary

members of the public, usually in the street,

for news broadcasts and documentary

programs. Any public opinion sampled by

such methods may be known as 'vox pop'.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감독 : 크리스 콜럼버스

주연 : 다니엘 래드클리프,

루퍼트 그린트

또 한번 사랑은 가고

이기찬



안  녕  하  세  요

카투사라면 누구나 논산 훈련소와 KTA

에서 사격을 해봤을 것이다. 흥분되는 마음

으로 긴장하면서 사격하는 순간이야말로 평

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금

메달보다 더 사랑받았던 은메달의 주인공,

시드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초롱

이'라는 별명과 함께 온 국민의 사랑을 받

은 강초현 선수를 유성여고 사격장에서 만

나보았다. 기자의 방문과 바로 옆에서 움직

이는 카메라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사격에

집중하는 강초현 선수의 모습이 매우 인상

적이었다. 인터뷰하는 동안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서 친근

감도 느낄 수 있었다.

-연습은 몇 시부터

시작한건지

보통 아침 9시에서

9시 30 분 사이에 시

작해요. 요즘에는 오전

사격은 12시쯤에 끝내

고 오후에는 헬스 같은

체력 단련을 해요.

-하루 종일 총을 들

고 있으면 안 힘드나

요?

안 힘들죠. 이제 8

년 가까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총이 무거울 것 같

은데

제가 두 가지 종목

을 하거든요. 지금 주

로 하는 10m 종목은

총 무게가 5kg 정도 되

고, 다른 한 가지는 작

년에 시작한 50m 종목인데 그게 6kg정도

되요. 상당히 힘들죠. 자세 훈련만 2년 동

안이나 하니까요. 팔에 굳은살도 생기고,

많이 힘들어요.

-사격 선수가 된 계기는

제가 운동 신경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했는데, 중학교 입

학해서 보니까 사격부가 있더라고요. 처음

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건데, 나중

에 많이 후회도 했죠.

-사격은 왜 좋은지

사격 자체는 상당히 매력이 많은 것 같

아요. 군인이시니까 사격 해보셨잖아요. 재

미도 있고요. 사격을 레저 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 때도 많죠. 사격

이라는게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혼자 집중

해서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사격할 때 다른 생

각은 안 하나요

많이 하죠. 잡념

이 없어야되는데,

사격하다가 오늘 점

심은 뭐 먹나 생각

도 하고.

-사격 잘 하는

비결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

시는데 저는 제가 사격 잘 한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거든요. 굳이 잘 하는 비결이라면

집중력하고 순발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끝

까지 표적을 놓치지 않고 봐주는게 사격의

기본이잖아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까지

표적에 집중해야죠.

-하루에 연습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요즘에는 오전에만 사격하는데, 보통 시

즌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해요. 야간 훈련이 있을 때는 밤 11시까지

하기도 하고요.

-보통 몇 발이나 쏘는 건지

하루에 200발정도 쏘는 것 같아요. 오

전에 100발정도 쏘는 거죠. 탄착군 사격이

라고 하는 걸 보통 하고, 그런 식으로 연습

사격을 꾸준히 하다가 시합이 가까워

지면 한번씩 기록 사격도 해요.

-사격하면서 에피소드

총기 사고가 한번씩 있었어요. 다

행인게 공기총은 부상 정도로 끝나고

죽지는 않거든요. 제 옆에서 총기 사

고가 난 적도 있었어요. 항상 조심해

야죠.

-힘든 건 없나요

전 사격하다보니까 친구들과는 많

이 다른 생활을 했거든요. 거의 중학

교, 고등학교 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

요. 친구들보다 늦게 끝나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운동 선수는 몇 년 정도 하면 그게 생

활이 되니까 괜찮아지는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제는 사격 없이는 힘들

어지죠. 사격이 제 생활의 전부가 됐

으니까요. 지금 제 모습이기도 하고

미래의 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자부심을 느낄 때는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고 세계에

나가서 우리 나라를 다른 나라에 알

렸다는 점이 제일 자랑스러워요. 또

제가 은메달을 따고 실업팀으로 옮기

그리스에서의 금메달을 목표로

지금 맹연습 중! 강초현EX
PE
RT
 G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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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초
롱
이

면서 겔러리아 사격단이 생기는데 도움이

됐 거 든

요. 사

격단

이

하나 더 생

기면 우리 나라 사격이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죠. 그런 점에 기여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껴요.

-장래 희망

체육 교사요. 지금처럼 선수 생활을 계

속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사격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래

야 될 때가 오면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

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제주도랑 중국에 전지 훈련 가거든요. 동

계 훈련 열심히 해서 내년 아시안 게임을 잘

해야죠. 이번달 말에 제주도에 가서 동료들

이랑 일주를 할거예요.

-남자 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상형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요. 이해심도 많

고.

-남자친구 만들 생각 없어요?

물론 있었으면 좋겠죠. 지금 제가 20살

이잖아요. 주변에 친구들 보면 남자친구가

있는데, 전 없거든요. 많이 부러워요.

-카투사들에게 한마디

카투사들 너무 멋있어요. 카투사들은 영

어를 상당히 잘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전 영

어 잘 하시는게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군복

만 입으면 멋있어 보여요. 한창 튼튼하실 때

니까 어려워도 잘 견뎌내시고, 열심히 하세

요.

이병  이만석

Profile

생년월일 : 1982년 10월 23일

학력 : 대전 유성여고 졸업

가족관계 : 1녀

출생지 : 대전

카투사 신문 이만석

카투사 신문 이만석


